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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파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                 18-08-10

미국에서 명망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55% 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들 사이에서는 37%만이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0세 에서  64세 사이의 성인들 사이에서는 단 27%만이 사회주의를 선호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갤럽 조사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칼 막스 (Karl Marx)는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밀려나개 될 것이다.  개인 재산은 폐지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정부가 인민을 대신해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여당의 대표가 “모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해여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대중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스와 그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재산, 가족, 종교,  및 이에 준하는 부덕을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정리하고  사회주의도 결국은 그 주체를 잃게 될 것이며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 없는 낙원, 즉 공산주의가 이룩될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막스의 이념은 역사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검토해볼만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치 하에서 그들은 어떤 역사를 남겼습니까? 그들은 낙원을 이루기보다는 강제수용소, 살인지옥, 인위적인 흉년, 및 대 학살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죄파 세력은 약회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좌파 세력은 동등과 공정을 외칩니다. 부자는  공정하지 못하게 부자인 반면 가난 한 사람은  공정하지 않게 가난하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언제나 공정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생을 구축합니다. 노력을 더하는 사람이 더 나은 생활를 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이 동등한 결과를 즐기는 사회가 공정합니까? 노력을 더 하는 사람이 더 잘사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무상 급식, 청년 실업 수당, 등 노력 없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헤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무상급식과 무상 수당은 누가 줍니까?  “정부가 주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가 정부에게 그런 비용을 제공합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세금으로 그런 혜택을 베풀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먄 당신부터 세금을 더 내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 까 사화주의성 이념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예외 없이 세금이 높습니다.
좌파성 대통령이었던 오비마 대통령이 취임 하기 직전에 플로리다 주의 페기 조셉 (Peggy Joseph) 라는 여성은 “나는 이제 내 차에 연료를 넣는 것이나 주택 모기지를 지불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돠겠다” 고 외치든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런 지 6년 후에 기자가 그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녀의 걱정을 해소했는지 물었습니다. 쓴 웃음을 지우면서 4 자녀의 엄마가 된 그녀는 답했습나다. “ 제걱정은 하나도 없아지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값이나 연료겂은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죄파 이념을 가진 분들이어.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끝
